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수미산의 사천왕천(四天王川)에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네 영역을 관장하며 불법과 사부대중을 수

호하는 사천왕(四天王)은 그 방위에 따라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으로 불린다.1)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사천왕은 『금광명경(金光明
經)』 「사천왕품(四天王品)」에서의 발원문과 함께 호국

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 불법의 경계를 지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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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시, 『양산 통도사 천왕문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22, p.
128.
2) “세존이시여, 우리들 사왕과 2부(部)귀신들과 한량없는 백천 귀

신은 사람의 눈보다 뛰어나는 하늘 눈으로써 언제나 이 염부제를 

보살피고 옹호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런 까닭에 우리들을 '세상

을 보호하는 왕'이라 일컫나이다. (중략) 세존이시여, 우리들 사왕

은 다시 지성스런 마음으로 이 임금과 그 나라 백성들을 옹호하

여 모든 재난을 없애 주고 안락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 『금

광명경(金光明經)』「사천왕품(四天王品)」 권 2 내용 발췌

안의 불국토를 수호하겠다는 호법(護法)과 호국(護國)의 개

념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사천왕신앙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해주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은 통일신라 시기 

석탑 내 사리기 외함의 조각을 시작으로 탑신, 석등 등 점

차 외부로 자리를 옮기다 17세기부터는 천왕문(天王門)에 

독립적으로 안치된다.3) 사천왕상은 동방(東方), 남방(南方), 

서방(西方), 북방(北方)과 같이 이름에 방위 개념을 포함하

고 있어 상(像)의 위치에 따라 천왕문 내부에서 진입방향

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찰 배치에서 천

왕문이 갖는 향(向)과 천왕문 내부에서 사천왕상의 위치에 

따라 재편되는 방위로 천왕문 내, 외부에서 서로 다른 방

위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천왕문은 사천왕상을 안치하

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배치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천왕신앙의 원리와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천왕신앙의 발달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사천왕상의 배치에 따라 천왕문 내부에서 재편

되는 방위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천왕문 내

부에서의 방위체계가 사찰 전체 배치에서 갖는 특성과 의

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우선 불교 경전과 사천왕신앙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사

3) 임영애, 「천왕문의 등장: 사천왕상의 봉안위치와 역할」, 『신

라문화』52, 2018. 08, pp.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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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상과 천왕문의 바탕이 되는 사천왕신앙의 기본 원리

와 전개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천왕상의 지물과 배

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는 천왕

문 56동4)을 대상으로 사천왕상의 지물과 존명, 위치를 파

악했고 이와 함께 사찰의 절대 방위와 천왕문의 진입 방

향, 주불전의 축을 비교해 천왕문 내, 외부 방위체계의 특

징을 구분했다.

2. 천왕문의 확산과 방위체계의 구축

2.1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소멸과 천왕문의 대체

천왕문의 바탕이 되는 사천왕신앙은 『금광명경(金光明
經)』의 「사천왕품(四天王品)」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발

전하였는데 경전에 따르면, 사천왕은 부처에게 경전을 따

르고 널리 퍼뜨리는 중생과 임금 그리고 국가를 옹호하고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발원한다.5) 

호국신앙으로 자리잡은 사천왕신앙의 의미는 사천왕사

(四天王寺)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79년 신라 최초의 성

전사원으로 조성된 사천왕사는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당시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으로 올라

가는 불국토 신라의 입구이자 경계지점으로 인식되고 있

었다.6) 다시 말해, 신라의 경계에서 신라 전역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호국성이 짙은 국가사찰이었다. 사천왕사

는 사천왕신앙의 소의경전인 『금광명경(金光明經)』의 내

용을 바탕으로 사천왕이 신라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이끌

어내고자 건립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천왕사에서 거행되는 

문두루비법(秘法) 등 불교 도량은 불국토인 신라가 당(唐)

의 침략 뿐 아니라 어떤 외력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줌으로써 왕권의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 사용되었다.7) 

사천왕사는 정확한 문헌 기록 없이 폐사 후 방치되어 건립 

이후부터 소멸까지의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천왕사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천왕신

앙을 종교적,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 추

정할 수 있다.

이후 사천왕신앙은 사천왕상(四天王像)의 등장과 함께 더

욱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발견된 사천

왕상 중 가장 이른 사례는 감은사지 동·서 삼층 석탑 사

리기 외함(682)의 조각인데, 임영애(2018)8)는 등장 초기에

는 탑 내부를 지키던 사천왕상은 8세기 중엽부터 탑신 석

등에 조각되면서 점차 내부에서 외부로 자리를 옮기고, 이

후에는 불전에 불상과 함께 안치되었다가 1337년 양산 통

도사 천왕문9)을 기점으로 사천왕상은 사찰입구에 독립적

4)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사찰이면서 천왕문이 

있는 경우 중 사천왕상 또는 사천왕탱이 안치되어있지 않거나 현

존하는 천왕문의 조성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5) 「사천왕품」,『금광명경』권 2
6) 윤선태, 「신라 중대 성전사원과 밀교 –중대 국가의례의 시각

화와 관련하여-」, 『선사와고대』 44, 2015.6, p. 6.
7) 윤선태, 위의 논문, p. 19.
8) 임영애, 앞의 논문, pp. 53-65.
9) 현재 발견되는 천왕문의 기록 중 가장 이른 것으로, 본 연구에

으로 안치되는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7~18세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사찰 재건을 진행하면서 천왕

문이 집중 조성되었고, 천왕문은 사찰 입구에서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산문 중 하나가 되어 사찰의 경계를 구분하고 경내

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사천

왕상이 사찰에서 옹호해야 하는 대상과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데, 구체적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종교 교리와 더불어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2 천왕문 내 지물과 사천왕상의 방위 상징체계 확립

사천왕은 지물과 방위로 각자의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데, 수미산의 동, 남, 서, 북을 관장하던 사천왕을 중앙을 

통로로 사용하는 천왕문에 안치하게 되면서 사천왕상 배

치법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10) 사천왕상의 지물과 배치를 

정리하기 위해 초기 경전 『다라니집경』11)과 『다라니잡

집』12),사천왕상의 복장유물과 17~18세기의 탱화를 확인하

였다. 또한,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분류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동북쪽부터 ①→②→③→④의 순서를 매겨 구분하였

다.(표 1)

특히 『다라니잡집』에서는 동북각에 동방지국천왕, 동

남각에 남방증장천왕, 서남각에 서방광목천왕, 서북각에 

북방다문천왕을 모셔야 한다는 배치법을 분명하게 명시하

고 있다.13) 초기경전인『다라니집경』과 『다라니잡집』을 

서는 이를 천왕문의 등장 시점으로 본다.
10) 이대암,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천왕문의 배치와 사천왕 배열에 관한 문제-」, 『건축역사연

구』16(6), 2007. 12, pp. 56-59.
11)『다라니집경』권 11
12)「사천왕주경」, 『다라니집경』권 11

그림 1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사리기 외함(좌, 682년),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우, 8세기 추정) 

그림 2 『다라니잡집』에 따른 

사천왕상 배치 그림 3 사천왕상 순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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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17~18세기의 묵서명과 탱화에서는 ①→②→③→④

의 순서대로 ‘비파→칼→여의주, 용→보탑, 보당’의 지

물체계와 ‘북방다문천왕→동방지국천왕→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의 규칙적인 배치체계가 파악된다. 56동의 

연구 대상 분석 결과, 43동에서 천왕문 내부의 동북쪽부터 

‘비파→칼→여의주, 용→보탑, 보당’으로 앞서 정리한 

표 2의 17세기 이후 지물 체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다라니집경』과 17~18세기의 자료들 사이에는 시

간적 공백이 매우 크므로 추가적으로 사천왕신앙 초기의 

경전과 문헌을 분석하고, 사천왕상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천왕문의 사천왕상 배치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의 배치

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4), 첫 번째는 동, 남, 서, 북의 

기존 방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해 북방다문천왕과 동방

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과 남방증장천왕이 짝을 이루는 경

우(그림 4의 ①)이고, 두 번째는 절대 방위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동방지국천왕과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

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이 짝을 이루는 경우(그림 4의 ②)다. 

배치법을 구분하는 회전 방향의 근거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주불전에 안치된 본

존불 또는 서방극락정토의 미타신앙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3) 권중서, 「불교 경전으로 보는 사천왕」, 『문헌과 해석』65,
2013. 12, pp.120-121.
14) 이대암, 앞의 논문, pp. 57-59.

3. 천왕문의 사천왕상 배열 방식과 방위체계 조정

3.1 천왕문의 진입방향과 사천왕상의 배치 순서

동, 남, 서, 북은 고정된 방위개념이지만 무엇을 기준으

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배치는 달라진다. 천왕문 

내부에 안치된 사천왕상의 존명은 ’북방다문천왕’과 같

이 이미 방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천왕

문 내부에서 진입방향을 바라보는 방위체계를 새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사천왕상의 배치에 따라 사찰 전체 배치에서의 절

대 방위와는 다른 천왕문 내부만의 방위체계가 발생한다. 

천왕문의 내, 외부로 달라지는 방위체계를 해석하기 위해 

총 56동의 연구 대상 중 사천왕상의 존명이 제시된 사례 

31동을 대상으로 사천왕상의 위치와 존명, 지물을 파악하

였다. 

그 결과 천왕문 내부 중앙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배치와 

서쪽을 바라보는 배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두 가지 유형을 각각 향북형(向北型)과 향서형(向西型)으로 

지칭하였다. 향북형은 그림 3의 사천왕상 배치 순서에서 

①에 동방지국천왕이 안치된 경우, 향북형의 경우 전체 31

동 중 15동이 해당되었고, 향서형의 경우 전체 31동 중 15

동이 해당되었다. 향서형과 향북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의 경우는 보성 대원사 사천왕루(2015)인데 ①→②→③→

④의 순서대로 서→동→남→북으로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어 불교의 동, 남, 서, 북 방위 개념에서 벗어난 경우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향북형 배치와 지형적 조건

천왕문 내부의 동북쪽에 동방지국천왕이 안치된 경

우15), 동방지국천왕의 자리를 동쪽으로 고정한다면 천왕문 

15) 그림 3의 사천왕상 배치 순서 중 ①에 동방지국천왕이 안치된 

경우를 가리킨다.

유형 사례 수 ① ② ③ ④

A 43 비파 칼 여의주, 용 보탑, 보당

B 4 칼 비파 여의주, 용 보당

C 5 보탑, 보당 비파 칼 여의주, 용

기타 4 - - - -

합계 56

표 1 지물에 따른 사천왕상 분류

① ② ③ ④

다라니집경

(654 한역)

지물 칼, 보배 칼, 창 창, 새끼줄 창, 불탑

배치 - - - -

다라니잡집

(연도 미상)

지물 - - - -

배치 東 南 北 西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1628)

지물 비파 칼 여의주, 용보탑, 보당

배치 北 東 南 西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1665)

지물 비파 칼 보탑, 보당여의주, 용

배치 北 東 南 西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

(1687)

지물 비파 칼 여의주, 용보탑, 보당

배치 北 東 南 西

천은사 

아미타후불탱화

(1776)

지물 비파 칼 여의주, 용보탑, 보당

배치 北 東 南 西

표 2 경전과 묵서명, 탱화에 제시된 사천왕상 지물과 배치

(사천왕상의 존명을 東, 南, 西, 北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4 천왕문 내 사천왕상 배치법 구분

그림 5 향북형 방위체계 그림 6 향서형 방위체계

- 247 -



내부에서 사찰 경내를 바라보는 것은 북쪽을 바라보는 것

과 같으며, 이를 향북형(向北型)이라 칭한다. 

분석 대상 총 31동 중 15동16)이 해당하는 향북형은 17

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점차 그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특히 20~21세기에 집중 조성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 분포한다. 

천왕문의 내, 외부 방위체계를 비교했을 때 향북형인 

천왕문이 실제로 북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15동 중 12동이 해당된다. 천왕문 내, 외부의 방위개념이 

일치하는 사례들은 또한 대부분 주불전의 축선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불전과 같이 중요한 건물은 대지

의 가장 안쪽에 남면(南面)하여 자리하는 일직선형 배치형

태17)을 반영해 사찰 내의 큰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3 향서형 배치와 미타신앙

천왕문 내부의 동북쪽에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된 경

우18), 북방다문천왕의 위치를 ‘북’으로 고정한다면 천왕

문 내부에서 사찰 경내를 바라보는 것은 서쪽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이를 향서형(向西型)이라 칭한다. 

분석 대상 31동 중 15동19)이 포함되는 향서형은 17세기

부터 21세기에 걸쳐 전체적으로는 사례 수가 줄어드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천왕문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17~18세기에 많은 유형으로 향북형에 비해 고식(古式)으로 

16) 향북형의 사례로는 영광 불갑사 천왕문(1608), 보은 법주사 천

왕문(1620), 홍천 수타사 봉황문(1674), 포항 보경사 천왕문(1761),
합천 해인사 봉황문(1821), 남해 용문사 천왕각(1896), 화성 용주

사 일주문(1977), 부안 내소사 천왕문(1986), 김천 고방사 옹호문

(1987), 김제 금산사 천왕문(1994), 구례 천은사 천왕문(1996), 예

산 수덕사 천왕문(2000), 대구 동화사 옹호문(2004), 부안 개암사 

천왕문(2015), 구례 연곡사 천왕문(2019)이 있다.
17) 염중섭, 「불교우주론과 사원구조의 관계성 고찰」, 『건축역

사연구』17(1), 2008, p. 68.
18) 그림 3의 사천왕상 배치 순서 중 ①에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된 

경우를 가리킨다.
19) 향서형의 사례로는 순천 송광사 천왕문(1612), 구례 화엄사 천

왕문(1632), 완주 송광사 천왕문(1633), 김천 직지사 천왕문(1665),
장흥 보림사 천왕문(1666), 고창 선운사 천왕문(1680), 창녕 관룡

사 천왕문(1713), 공주 마곡사 천왕문(1910), 장성 백양사 사천왕

문(1917), 강진 무위사 천왕문(1974), 평창 월정사 천왕문(1974),
화순 쌍봉사 천왕문(1990), 순천 동화사 봉황루(1992), 나주 불회

사 천왕문(2002), 해남 미황사 천왕문(2013)이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15동 중 12동이 전라도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천왕문의 내, 외부 방위체계를 비교해보면 향서형인 천

왕문이 실제로 서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15동 중 14동이며, 주불전 축과 천왕문의 축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15동 중 11동으로 확인되었다. 향서형의 경우 

천왕문 내, 외부 방위체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향북형과 같이 주불전의 축선상에 놓여 있어 사찰 내에서 

주불전과 천왕문을 잇는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천왕문 내부에서 서쪽을 바라보도록 방위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미타신앙과

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는 사찰 내 아미타불의 안치 

여부와 극락전, 무량수전 등의 전각 유무와 배치를 함께 고려

해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천왕신앙의 발달과 전개를 바탕으로 

사천왕상의 지물과 배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재편되는 

천왕문 내부에서의 방위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천왕문에서 사천왕상의 배치는 동, 남, 서, 북의 체계를 

최대한 따르고 있으나 천왕문의 동북쪽에 동방지국천왕을 

안치하거나 북방다문천왕을 안치하는 방법 두 가지로 달

라지며, 이를 바탕으로 천왕문 내부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향북형과 서쪽을 바라보는 향서형으로 방위체계가 조정된

다. 향서형과 향북형은 시기적, 지역적으로 분포에 차이를 

갖지만 공통적으로 사찰 배치에서 주불전과 천왕문을 잇

는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는 시작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적 특성의 배경에는 각 사찰의 불교적 성격과 

지리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밖에

도 천왕문은 사찰의 산문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인

식되지만,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정기적으로 사천왕재와 같

은 불교 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殿)의 성

격을 갖기도 한다. 문(門)과 전(殿)의 중간적 성격은 일본, 

중국의 사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

해 한국의 천왕문이 갖는 배치적, 공간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하였다.

그림 7 합천 해인사 천왕문(좌), 부안 내소사 천왕문(우)
그림 8 순천 송광사 천왕문(좌), 구례 화엄사 천왕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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